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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적 방해
 

나    운   영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를 세워 놓고 30분 이상이나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나는 협조적 

방해라고 말하고 싶다. 즉 이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도리어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사회자가 잔말이 많은 것도 협조적 방해요, 음악 예배 때에 설교를 너무도 길게 하는 

것도 협조적 방해요,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는 것도 협조적 방해요,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전연 요령부득의 지휘를 하는 것도 협조적 방해요, 성가대원이 연습 때는 나오고 예배 때 안 나오는 것도 

협조적 방해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와 같이 협조적 방해를 하는 때가 많다.    

     목사님의 설교에 변화가 적어 지루한 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음악 연주에 있어서와  같이 강약, 속도, 

음색, 고저, 표정 등의 변화가 없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교 형식을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바꾸

지 못하는 까닭에 지루한 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목사님들은 설교 형식에 있어서 주제와 변주곡 형식이나  「론

도」 형식이나, 「소나타」 형식 등 음악 형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한다. 분명히 설교는 신학 강의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충분한 설명이 없이는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깊은 내용을 쉽고 변화 있는 표정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협조적 방해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설교보다도 도리어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찬송 문제이다. 즉 예배의 3분의 2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므로 절대로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내지 동양적 찬송가를 만들어 불러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지 70년이 지났건만 우리

는 아직까지도 전부 외국곡으로 된 찬송가만을 부르고 있는 형편이니 이는 민족적인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국 정서가 풍기는 우리의 찬송가가 널리 불리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오늘날 교회를 졸업해 버리는 사람

이 대단히 많은 것이 변화 없는 설교와 더불어 찬송가를 포함한 성가대의 특별찬송이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데 중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도 또한 크나큰 협조적 방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특수지역 이외에는 교인들의 출석률이 날로 저하되는 듯한데 그 까닭이 이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교인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영혼과 육

신이 분리작용을 하게 되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가게 되는 일이 많으니 이는 결과적으로는 마

치 학교에서 소위 「개근 낙제생」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전국적으로 구영求靈운동이 맹렬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나 그 반면에 교회를 졸

업하는 사람이 늘어 가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떤 긴급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본다. 이는 오로지 목사님과 성가대원들이 예배에 협조적 방해를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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